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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올해 2,064건 홍보…직원 1인당 1건꼴 
“전 직원이 홍보대사”

- 10월 말 기준, 보도·영상·기고 2,064건…신문 홍보 전년보다 24.2% 늘어
- 현장 체감형 방송 홍보 돋보여, 농업·농촌 가치 전파 효과 
- 정책 소통 콘텐츠 707건, 누적 조회수 2,858만 회 달성

 - 2027년, 핵심 정책 홍보·브리핑·디지털 콘텐츠 확대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064건의 

홍보 실적을 거두며, 농업 연구·정책 성과를 국민과 농업인 눈높이에서 폭

넓게 알렸다고 밝혔다. 

 본청과 4개 소속 연구기관*은 유기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

(R&D), 보급 성과가 현장과 국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1건꼴로 대국민 홍보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그동안 축적한 핵심 연구·개발 성과와 정책 현안을 기획형 보도자료와 기

고문, 방송, 온라인 등으로 꾸준히 전파하며 대국민 홍보 채널을 다각화한 결

과다.

 총 2,064건 가운데 보도자료는 1,198건이 게재돼 전년 대비 22.2%(186

건↑) 증가했다. 기고문은 463건이 실려 28.9%(99건↑) 상승세를 기록했다. 

보도자료와 기고문을 통틀어 전년 대비 285건(24.2%)이 늘었다. 영상 홍보도 

403건에 달해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특히 ‘케이(K)-농업기술’ 등 주요 연구 성과 및 대국민 관심 소재를 매주 

1건 이상 발굴해 중앙·지방 방송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전파했다. 여러 방

송프로그램에 기관장·연구자가 직접 출연, 주요 농촌진흥사업을 쉽고 재미

있게 전달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온라인 정책 소통 콘텐츠도 707건 제작해 누적 조회수 2,858만 회를 기

록했다. 전년 대비 12.8% 늘어난 수치다. 매 시기 계층·연령별 관심사를 

반영해 참여 잇기(챌린지), 쇼트 폼(짧은 동영상), 인공지능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것이 높은 조회수로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은 11월 19~20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농촌진흥기관 홍보

담당자 연찬회에서 올해 홍보 유공 공무원·우수 기관·누리 소통 매체(소셜

미디어)를 시상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

 2027년에도 국민과 농업인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후 위기·식량안보 대응, 디지털 육종, 케이(K)-농업기술 

확대 등 정책 홍보에 힘을 쏟는다. 국정과제 연계 연구·개발, 기술 보급 정책 

브리핑을 확대해 홍보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신 농업정책이나 현장 쟁점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정책 수요자 접

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인플루언서, 기관 홍보 캐릭터(‘이삭이’, ‘새싹

이’)를 적극 활용해 소통 창구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도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과 

국민에게 닿아야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라며 “올해 전 부서가 함께 만든 

홍보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도 현장 체감형 홍보 활동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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